
01. ④ 
太陽人: 肺大肝小 多陽正陰 宜固中而不宜通外
太陰人: 肝大肺小 多陰正陽 宜通外而不宜固中
少陽人: 脾大腎小 多陽少陰 宜清腸而不宜溫裏
少陰人: 腎大脾小 多陰少陽 宜溫裏而不宜淸腸
02. ⑤ 
03. ② 
04. ④ 
05. ③ 
06. ② 
07. ③  
08. ②

+ 上焦 / 中上焦 / 中下焦 / 下焦
09. ①
10. ④ 
11. ③
12. ②
13. ④
14. ① 燥以乾之, 暑以蒸之, 風以動之, 濕以潤之, 
寒以堅之, 火以溫之. 故風寒在下, 燥熱在上, 
濕氣在中, 火遊行其間, 寒暑六入 

15. ④ 【액(額)】[액로(額顱)] [상(顙)] 이마. 눈썹 
위에서 머리털이 난 데까지. (額:이마 액) 
(顙:이마 상) 
【액각(額角)】 [두각(頭角)] 이마 구석. 
【정(庭)】[천정(天庭)] [궐정(厥庭)] 앞이마.
【궐(闕)】[궐중(闕中)] [인당(印堂)] 두눈썹 사이. 
【궐상(闕上)】 궐의 조금 윗부분.
【섭유(顳顬)】[빈골(鬢骨)] [태양(太陽)] 
①관자놀이. ②경외기혈(태양혈). 눈썹 바깥쪽 
끝과 눈 바깥쪽 끝을 연결한 선의 가운데에서 
뒤로 1촌 떨어진 곳. (顳:관자놀이 섭) 
(顬:관자놀이 유) (鬢:살쩍 빈) (살쩍: 관자놀이와 
귀 사이에 난 머리털.)
【알(頞)】[산근(山根)] [왕궁(王宮)] [하극(下極)] 
콧마루. 코뿌리. 좌우 눈구석의 가운데 부분. 
(頞:콧마루 알) (마루:지붕이나 산의 꼭대기)
【약속(約束)】①눈꺼풀. ②괄약근. 
(안륜근(眼輪筋)이나 항문괄약근 따위.)
16. ②
17. ④
18. ⑤
19. ①
20. ④
21. ⑤
22. ②
23. ②
24. ② 태과로 인해 상승 <素問 六節藏象論>의 
未至而至此謂太過 薄所不勝而勝所勝也
25. ①
26. ③

과목명
한의학문제풀이정답

33회
감독관 

확  인

시행 : 12월 22(일)
수험

번호
성   명문항/

시간
문항:



27. ②
28. ①
29. ①
30. ① 藏於精而象於地→藏於陰而象於地
31. ③
32. ④ 
33. ③
34. ③ 食積 -> 脾虛 
35. ①
36. ⑤
37. ④
38. ②
39. ① 약용부위는 宿存化萼 (꽃받침)
40. ⑤



[참조] <靈樞 通天> 五態人論 (사상체질과 다른 개념)

1) 太陰人
太陰人은 그 형상이 어두운 흑색으로, 키가 크고 오금을 
구부리지 않는다. 피부가 검고 키가 크지만 겸손하게 보인다. 
太陰人은 탐욕스러우면서 인자하지 않으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주도면밀하고 중후한 척하며, 마음이 억울해도 
드러내지 않고, 시간에 쫓기지 않으면서 행동하여 느릿 
느릿하다. 太陰人은 외부 사물을 인식함에 유행을 쫓지 않고, 
시대의 변천에 부응하여 자기의 사상·관념과 주장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으며, 형세변화의 동향을 심각하게 살핀 후에야 
비로소 자기의 사상 · 관념 · 주장 및 행동을 확정한다.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함에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 비록 반응은 매우 
느리지만 객관 사물에 대한 인식이 매우 깊으며, 행동 또한 
비교적 신중하다. 정서적으로는 자아에 대한 통제력이 강해 
자신의 감 정을 억제하여 회로를 표현하지 않는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어 재물이 들어오는 것은 좋아하지만, 쓰는 것은 
싫어하며, 재물을 모으는 것에 사회적인 도덕 같은 것은 전 혀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매우 겸허하고 
깨끗한 듯이 보이나 속 마음은 매우 음험하다.

2) 少陰人
少陰人은 그 형상이 맑고 깨끗하나, 음험하여 본래 음침하면서 
잔인하다. 서면 위험할까, 걸으면 매복이 있을까 두려워 
행동거지가 살금거리고 수상하다. 少陰人은 작은 것을 탐내는 
도둑 심보로 타인의 손해가 자신의 이득이 되듯하고, 상처도 잘 
입고 해치기도 잘하며, 타인의 잘됨을 싫어하고, 마음이 급하고 
은덕이 없다. 타인의 재난을 즐거워하고 시기심이 많고 
동정심이 없다. 남이 영화로운 것을 보면 오히려 반대로 
분노하며, 마음에 남을 시기하여 미워하면서 은혜를 모른다.

3) 太陽人
太陽人은 그 형상이 의기양양하면서 자만하여 우쭐대고, 
가슴과 배를 쑥 내민다. 太陽人은 높은 곳을 좋아하고, 큰일을 
말하기 좋아하며, 능력은 없으면서 허풍을 치고, 일처리에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으며, 항상 제멋대로 해서 일이 비록 
실패하더라도 후회함이 없다. 太陽人은 거주 환경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고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머무는 곳마다 편안해 하고, 이들이 일에 임할 때는 
반드시 기백이 있으나, 득의양양하며 자존망대하기 쉬운 
성격이다. 뜻이 비록 원대하나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이상만 
높으며, 과장되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큰일을 호언하나 
실제 능력은 없어 빈말인 경우가 많으며, 성취해 내는 일 또한 
적다. 의지적으로는 고집이 세어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며, 
자신감이 매우 강하여 스스로 고 결한 체하여 일처리가 가볍고, 

행동거지가 경솔하고 조급하며, 항상 행동의 옳고 그름 을 
고려하지 않아서 일이 비록 여러 번 실패하더라도 조금도 
반성하고 후회하는 의사 가 없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일을 
함에 유시무종하기 때문에 성사는 적고 실패가 많다.

4) 少陽人
少陽人은 그 형상이 나설 때는 머리를 치켜들기를 좋아하고, 
행동할 때는 몸을 흔들기를 좋아하여, 그 양팔과 팔꿈치가 항상 
등 밖으로 튀어나온다. 少陽人은 자신을 귀중히 여기고 작은 
관직이라도 있으면 득의양양하고, 사교적인 것을 좋아하지만 
내부에서 도움을 주는 것을 싫어한다. 세심하고 자기 자랑을 
즐기며, 외 교적인 것을 좋아하여 착실히 일하지 못한다. 
少陽人은 객관 사물에 대해 오랜 시간 주의를 집중하여 살피고 
또 살펴 매우 정밀하게 인식한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그 
능력이 비교적 뛰어나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경 향이 있으나, 
스스로 귀하게 여겨 자만 등의 교만한 정서가 생기기 쉽다. 즉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스스로 훌륭하다고 생각하여 아주 작은 
관직이라도 맡게 되면 곧 교만해지고 스스로 고무된다. 다른 
사람과 교제는 잘하나 사람을 대하는 것이 태만하여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드물다. 의지적으로는 뚜렷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5) 陰陽和平人
陰陽和平人은 그 형상이 여유만만하고 온화하면서 존엄하며 
화기애애하고 눈빛이 선량하고 확고부동하여 뭇사람들이 다 
군자라 한다. 陰陽和人은 처세가 안정되어 두려워함이 
없으면서 희열함도 없고, 온화하게 사물에 순응하여 어떤 이와 
다투지 않으면서 자연의 순리에 따르고, 사람들이 존중하면 겸 
손해 하고, 말로 타이르되 강압적으로 다스리지 않으니, 이를 
지극한 다스림이라 할 수 있다. 陰陽和平人은 객관사물의 
인식능력이 뛰어나 사물의 일반 규율을 장악할 수 있으며, 
사물의 본질을 능히 인식할 수 있다. 또한 근면하며 배우기를 
좋아하고, 사유가 고도로 영민하여 객관적인 형세의 
발전변화에 부응하여 자기의 사상이나 개념과 주장을 개선 
변화시킬 수 있으며, 임기응변할 수 있다. 의지적으로는 주관이 
있어 동요되지 않으며, 재물이나 힘으로 그 마음을 굴복시킬 수 
없고, 이익이나 부귀도 그 마음을 침범할 수 없다. 
성격적으로는 행동거지가 매우 안정되고 점잖으며, 침착하고 
여유가 있고, 주위환경 변화에 순종하고 잘 적응한다. 또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항상 환한 얼굴로 약간의 미 소를 머금고 
있으며, 그 눈빛이 매우 온화하고 선량하다. 언어와 행동이 
바르고 흐트러짐이 없으며, 다른 사람과 고집을 부리며 
맞서거나 명예를 다투어 힘으로 이기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겸손하며, 낮은 자리에 
처해서도 아첨하지 않는다.


